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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고의 시간: 제3의 관점

“모든 것의 중심과 시작에 내 ‘마음’이 있다는 것과 그 마음의 움직임을 ‘바라보는 마음’이 

진짜 나, 성숙을 지향하는 나임을 명심하자!”

오늘 우리는 참으로 혼돈스럽고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내고 있다. 재앙은 악한 사람들을 골라 좆아 다니는 것도 아니고, 선한 사

람이라고 해서 피해 다니는 것도 아니다. 이런 부조리한 현상 앞에서 각 개인의 삶과 인간성은 쉽게 그 밑바닥을 드러내게 된다. 

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경험 체계를 통해서 형성된 보편적 신념들이 쉽사리 혼란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한다. 우리의 일상

이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되었다. 이건 분명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.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숙

고의 시간이다. 

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? 성숙한 삶이란 곧 인간다움을 올곧이 실현시키는 삶이기 때문에 이 질

문이 중요하다. “인간의 본질은 일상에서 드러난다 (Ethos Antrophos Daimon)”라고 이야기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

레이토스의 말이 새롭게 다가온다.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내면 깊숙이 신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임에 분명하지만, 진짜 본성

(true-self)은 숙고의 과정을 거친 높은 의식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. 이런 삶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지고의 만족을 

가져다 줄 것이다. 

애덤 스미스는 <도덕감정론>에서 ‘공정한 관찰자’의 개념을 성숙된 삶의 지표로 삼았다.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관찰자적 제3의 

관점에서 자기를 모니터링하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의 것이라고 했다. 같은 개념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‘초인지’라는 개념으로 

meta-cognition을 이야기한다.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 종속에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지 특성이기도 하다. 

인간은 나의 인지 상태를 인지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인지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이다. 

이런 메타인지가 잘 훈련된 사람들은 내 밖에서 나를 객관화 시켜서 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, 동시에 

자기 깊숙이 들어가 얽히고설킨 자아를 분리해내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(Who am I)? 를 찾는 자성을 

가지게 된다. 이런 사람들은 복잡한 현상의 문제들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, 불필요하게 삶의 에

너지를 낭비하지 않고, 보다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특성이 있다.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삶을 살

아낸 사람들은 이런 인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. 오늘날처럼 한 치 앞이 예상되지 않는 

부조리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. 

2021년이라는 숫자가 새삼 낯설게 다가온다. 아마도 지난 일 년을 돌이켜보고 나누며 

새롭게 준비하는 겨를도 없이 혼돈 속에서 맞이한 새해이기 때문일 것이다. 아직은 어려

운 시기이지만 환경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촉매라는 것을 잊지 말자. 

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과 시작에 내 ‘마음’이 있다는 것과 그 마음의 움직임을 ‘바라보는 마

음’이 진짜 나, 성숙을 지향하는 나임을 명심하자. 우리 모두에게 큰 성취가 있는 한 해가 

되길 간절히 기원한다.

           CEO James Roh(노상충)

서있는 한 인간은 동시에 그 그림자를 밟고 있다.


